
삶으로 말하기 3 

“오늘 멈추지 말자” 

 

  마음열기  

평소 ‘참을성의 화신’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던 나는,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빵집을 본 

순간 그 자부심을 잃었다. 출근길마다 풍겨 나오는 버터 향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나

를 붙잡고 “오늘도 안 들어올 거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회의 시작 10

분 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빵집으로 들어갔다. 

“갓 구운 크루아상 하나만요!” 

딱 이러고 바로 나가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문제는 계산대 옆에서 ‘시식용’이라는 작은 

글자가 붙어 있는 초코브라우니였다. 한 조각만… 정말 한 조각만 먹으려다 보니, 어느

새 앞에 있던 조각들이 줄어들고 있었다. 

직원이 내 눈을 보고 말한다. 

“고객님, 맛있죠? 혹시 마음에 드시면… 그 접시는 저희가 교체해야 해서요.” 

그제야 나는 내가 시식 접시 반을 먹어치웠음을 깨달았다. 

부끄러워서 계산을 왕창 해버린 탓에, 빵 한 개만 사려던 나는 브라우니 세 박스를 들

고 회사로 뛰어갔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오늘 발표자, 지각이네?” 

“아… 저기… 브라우니 드시겠어요…?” 

그날 이후, 팀원들은 나만 보면 말한다. 

“참지 못한 자, 지갑을 잃고 살을 얻는다.” 

- 이야기 속 화자는 자신을 ‘참을성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빵집 유혹 앞에서는 실

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유혹을 참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했나요? 

 

 

 나눔    

1.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최근에 가장 인내심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 인내를 발휘했지만 결과가 기대와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 요즘 내 삶에서 인내가 필요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 인내와 포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다른 사람에게 인내를 보여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2. 성경은 인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래 성경을 읽고 빈칸을 채우고 서로 나

누어 보세요.  

야고보서 1:2-4, 12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

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 야고보서 1:2-4, 1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요소를 무엇이라 이야기 하고 있나요?(2,3절) 

 

-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최근에 경험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시련을 기쁘게 여기거나 인내하

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3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말씀에서 ‘인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봅시다. 

 

 

 

-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목표는 우리의 삶

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 12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용과 결단 

오늘날 우리는 벼락 스타를 꿈꾸며, 벼락 출세, 벼락 성장, 벼락 같은 문제해결, 벼락같

은 결혼의 행복, 심지어 영적으로도 벼락 성숙을 바란다. 기대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그 일을 그만두고 만다. 우리는 직장이나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인간 관계나 영적인 추구를 미리부터 그만둔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애를 써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한다. 우리는 인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급속히 의

지력이 약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  

자신의 지난날들을 돌이켜볼 기회가 생긴다면,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아쉽게 

생각한 일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아마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내가 학창시절

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내가 예전에 먹을 것을 조금만 줄이고 열심히 운동을 했더라면 지금의 

몸매는 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 속에서 살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때로는 포기했기 때문에 받게된 쓴 대가를 생각하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다. 너무나 많

은 사람들이 과거에 포기한 일이나 관계들로 인하여 생긴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옛날을 뒤돌아보고는 이런 말들을 한다. “어째서 그렇게 쉽게 포기

했었을까? 왜 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지 못했던 것일까?” 그 답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참는 것 보다는 포기하는 편이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나

서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하기보다는 따뜻한 침대속에 누워있는 것이 더 쉽고, 관계속에

서 분쟁 중 참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괴로운 순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인내하

셨다. 로마 병정들이 수염을 뽑을 적마다, 누군가가 뺨을 칠대마다, 회초리에 등이 터

질 때마다 지옥에서 “포기해!”라는 소리가 들렸다. 못이 손을 뚫고 지날 때, 구경꾼들이 

조롱할 때, 아버지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으셨을 때, 예수님의 온 영혼은 소리질

렀다. “포기해!” 그러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과 자신의 

결의로써 포기의 순간을 넘겨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가능케 하신 죽음을 당하셨다.  

지금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려는 시점에 와 있다면, 그것을 내던져 버리기 전에 

포기에 따르는 대가를 계산해보라. 당신의 삶 속에서 인내해야할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당장 이번주부터라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내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기도 


